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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1/21(주일)� 설교� 내용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여호수아� 21:1-19

1.� 여호수아는� 신앙을� 점검해� 보는� 장소인� 세겜땅에� 이스라엘� 지도자들을�

모읍니다.� 그리고� 그들에게� 자신들의� 신앙을� 점검해� 보도록� 합니다.� 나

에게도� 이렇게� 세겜을� 만나� 내� 신앙을� 돌아보았던� 경험이� 있다면� 함께�

나누어�봅시다.

2.� 여호수아는� ‘하나님과� 다른� 신중에서� 너희가� 섬길� 자를� 오늘� 택하라’고�

강하게� 촉구합니다.� 여호수아가� 이렇게� 담대하게� 선포할� 수� 있었던� 이

유는� 무엇이었으며� 나는� 누군가에게� 이런� 도전을� 줄� 수� 있을지� 함께� 이

야기해�봅시다.

3.� 여호수아는� ‘나와� 내� 집은� 여호와를� 섬기겠노라’고� 선언합니다.� 하나님�

앞에서의� 빠른� 항복은� 굴욕이� 아니라� 축복입니다.� 목장식구들과� 함께� 이�

말씀(여호수아� 24:15)을� 큰� 소리로� 읽어보고,� 그렇게� 살기로� 다짐하는� 기

도로�목장� 예배를�마무리하면�어떨까요?

여호수아� 24:15� 말씀을� 목장� 식구들과� 함께� 큰소리로� 읽으며

고백해� 보십시오.

그리고,� 모든� 가정들이� 이렇게� 살아보자고� 결단과� 다짐도� 해� 보십시오.

이� 말씀을� 붙들고� 함께� 기도하신� 후,�

목자님께서� 기도로� 마무리� 해주시면� 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

세겜은� 자신들의� 신앙을� 점검하는� 장소였습니다.

여호수아는� 이스라엘의� 지도자들을� 그� 세겜에� 불러� 모으로,

그들의� 하나님을� 향한� 신앙을� 다시� 한번� 점검하는� 시간을� 갖게

하고� 있습니다.

신앙생활을� 하는� 우리에게도� 세겜이� 필요합니다.

우리가� 올바르게� 하나님을� 믿고� 있는지,�

우리의� 신앙이� 온전히� 하나님을� 향해� 있는지,

우리의� 신앙을� 한번쯤� 점검해� 보아야� 한다는� 것입니다.

이렇게� 우리의� 신앙을� 돌아보았던� 경험이� 있었는지

함께� 나누도록� 해주시기� 바랍니다.

여호수아가� 이토록� 담대하게� 말할� 수� 있었던� 것은,

그가� 살아계신� 하나님을� 온전히� 경험했기� 때문입니다.

도저히� 승리할� 수� 없는� 그들이� 강력한� 적들과의� 전쟁에서

하나하나� 승리하는� 것을� 보며,� 이� 모든� 것을� 하나님께서� 도우신다는� 것

을� 여호수아는� 뼈저리게� 경험한� 것입니다.

그렇기� 때문에� 체험적인� 신앙을� 갖는� 것은� 중요합니다.

우리도� 하나님을� 경험해야,

우리가� 경험한� 하나님을� 다른� 누군가에게� 전할� 수� 있기� 때문입니다.

이� 부분에� 대해� 목원들과� 함께� 나누어� 주시기� 바랍니다.


